
현대시 한용운 수의 비밀 해석

본문 감상▣

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.

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.

짖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뿐입니다.

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게 많이 묻었습니다.

짓다가 놓아 두고 짓다가 놓아 두고 한 까닭입니다.

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

사람

이 없습니다.

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

따라

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.

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.

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

것입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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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 비밀의 마지막 행의 역설적인 표현' '★

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널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" ( ) .

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,

것입니다."

위에서 작은 주머니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은 모순된' '⇒

표현입니다 마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는 말처럼 주머니를 만들고 싶어서.

만들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싶으면 얼른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. ,

만들고 싶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역설적 표현입니다.

시인은 수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수를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 두는 것으로 시를‘ ’

마무리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두 가지 들고 있습니다 첫째 그 주머니에. . ,

넣을 만한 보물이 이 세상에는 아직 없다는 것이고 둘째 두고 두고 완성하고 싶다는, ,

것입니다 왜 그는 수를 짓다가 놓아 두는 것인가 하면 수를 놓으면서 님을 기다리는.

것이 이 시인의 삶의 양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그에게 수 놓기를 완결 짓는다는 것은 죽음 곧 님을 기다리는 행위의 종결을 뜻하는

것입니다 그가 이 기다림 곧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한 수 놓기는 천천히 그러나.

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설령 그가 수를 완성했다 하더라도.

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은 이 세상에는 아직 없는 결핍의 상황이므로 따라서 그의‘ ’

기다림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

이해와 감상▣

이 작품은 만해 한용운의 시 중에서 시인의 상상력의 활동을 매우 중시하고 님을

기다리는 과정의 중요함을 제시한 대표적인 작품이다.

이 시의 첫 행에서 서정적 자아는 님의 옷을 다 지어 놓았다는 것과 아직 짓지 않은3

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서정적 자아에게 수' ' '

놓기는 님을 기다리는 한 방법이며 동시에 그에 대한 애정 표시의 객관적 상관물일 수'

있다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님을 위해 수를 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수 놓기란. .

서정적 자아가 님을 찾아 가는 행위 곧 시인의 구도적 상상력의 활동 그 자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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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해는 수 놓는 과정을 곧 자신이 시를 써 나가는 상상력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였다.

수 놓는 바늘은 작은 주머니 위를 움직이며 자신의 사랑을 참을성 있게 완성해 나가는' '

구체적인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수 놓는 바늘은 님의 실상을

구현해 나가는 서정적 자아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의 마음이 수 놓는. '

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역동적인 완성의 과정이며 이 과정이' ,

맑은 노래와 같이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은 당연하다' ' .

그런데 이 시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끝부분이다 시인은 수의 비밀을. ' '

안다고 하면서도 그 수를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 두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짓고 있는

것이다.

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첫째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이 세상에는 아직 없다는,

것이고 둘째 두고 두고 완성하고 싶다는 두 가지 사실을 들고 있다 왜 그는 수를, , .

짓다가 놓아 두는 것인가 그것은 수를 놓으면서 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시인의 삶의.

양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.

그는 수 놓기를 완결 짓는다는 것은 죽음 곧 님을 기다리는 행위의 종결을 뜻하는

것이다 그가 이 기다림 곧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한 수 놓기는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.

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설령 그가 수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주머니에 넣을 만한.

보물은 이 세상에는 아직 없는 결핍의 상황이므로 따라서 그의 기다림은 영원히' '

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.

결국 이 작품은 수 놓는 과정을 통하여 시인의 역동적 상상력과 님을 기다리는

과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작품이다' '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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